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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벌금형]
사소한 교통위반으로 출두명령을 받은 한 남자가 직

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법원에 갔다. 

오랫동안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초조해

졌다.

마침내 오후 늦게야 그의 이름이 호명됐지만 판사

는 다음 날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며 그에게 내일 다

시 오라고 했다. 

“제기랄!”하고 그는 판사에게 대들었다.

“법정모독으로 20달러 벌금형에 처하겠소.”판사가 

엄중하게 말했다. 

하지만 남자가 지갑을 꺼내 돈을 세는 모습을 본 판

사는 마음이 누그러져“괜찮아요, 돈은 지금 내지 않

아도 됩니다.”라고 말했다. 

그러자 남자가 대꾸했다.

“두어 마디 더 해도 될 만큼 돈이 있는지 보는 것뿐

입니다.”

[뛰는 놈 위에 나는 놈]
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

않는다. 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.

“중국집이죠? 아까 짜장면 시켰는데……”

“벌써 출발했습니다. 곧 도착할 겁니다.”

“아, 아쉽다. 탕수육 하나 추가하고 싶었는데……”

“잠깐만요! 출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했네요.”

유머

“정말요?”

“예, 출발 안 했네요.”

“아,  다행이네요. 그럼 모두 취소할 게요!”

[사오정의 딸]
사오정과 사오정 딸이 아침 운동을 나갔다. 사람들

이 사오정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. 운동화

를 오른쪽은 흰색, 왼쪽은 검은색을 신은 것이다. 사오

정은 창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고 딸은 운동화를 가지

러 집으로 달려갔다. 

잠시 후 딸은 빈손으로 달려오고 있었다. 

“왜 빈손이니?”

“아빠,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예요.”

[할아버지와 손자]
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다. 그때 

앞에서 손자의 담임선생님이 걸어오고 있었다. 할아

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했다. 

“저기 너네 담임선생님 오신다. 어서 숨어라. 너 오늘 

학교 안 갔다며……”

손자가 할아버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.

“할아버지가 빨리 숨으세요. 선생님께 할아버지 돌

아가셔서 학교에 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!

[식이요법의 시점] 
매일 폭식을 거듭하여 너무 살찌고 몸이 무거워진 아

가씨가 견디다 못하여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찾았다.

“선생님! 몸무게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숨쉬기가 

곤란할 지경이에요. 살을 뺄 수 있는 좋은 비법은 없

나요?”

의사가 대답했다.

“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식이요

법을 하는 겁니다. 한 끼에 빵 한 조각과 요구르트 한 병 

그리고 약간의 채소만 드십시오.”

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.

“근데요, 선생님! 식전에 먹나요, 식후에 먹나요?”

[여의사를 고집하는 이유]
“빌어먹을, 얼마전부터 이가 욱신거리네.”

한 사내가 동료에게 말했다.

“치과의사한테 가보지 그러나.”

“그럼 가봐야지. 그런데 난 여자 치과의사를 찾아갈 

거야.”

동료가 이유가 궁금해 물었다.

“왜 여자 의사여야 하지?”

사내가 대답했다.

“여자 입에서‘입 닥쳐요!’라는 소리가 아니라‘입 벌

려요!’라는 소리가 나오는 걸 경험하는 것은 분명 기

분 좋은 일일 테니 말이야.”


